
2009년 7월 8일 이후 기탁자
2011년 3월 15일 현재(단위: 원)

이기수 2009.7∼2010.10 8 3030만
나기환 2009.7∼2011.2 20 100만
김정자 2009.7∼9 3 7만5000
김병헌 2009.7∼2011.2 11 1100만
김윤철 2009.8∼2011.3 12 2400만
김대기 2009.9∼2011.1 10 1000만
박성우 2009.10 1 300만
강소정 2009.10 1 500만
신희정 2009.11 1 120만
이정자 2009.12 1 200만
이상재 2009.12 1 1000만
안덕주
김재각 2009.12∼2011.1 2 950만

조유전 2009.12∼2010.12 2 200만
박충규 2009.12 1 50만
윤상일 2009.12∼2010.11 2 200만
허구연 200912 1 286만
박영근 2010.1 1 100만
김태윤 2010.2∼8 2 400만
문종술 2010.2 1 100만
고덕환 2011.3 2 100만
이충남 2010.3 1 100만
강태욱 2010.3∼9 2 1000만
김현 2010.4∼10 2 800만
송신일 2010.11 1 1000만
김인호 2010.12 1 109만
박준구 2010.12 1 300만
홍성훈 2011.1 1 100만
김명식 2011.2 1 500만
합계 1억6052만5000

성명 기탁연월 횟수 기탁금
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곽인수 1991.4 1 26만4386

김삼규 1989.12 1 330만4678
성낙천 1989.12∼1991.10 2 591만7061
김윤철 1990.2∼2009.6 190 4억4088만7048
홍용희 1990.2 1 321만6969
배영호 1990.3 1 318만7348
정태중 1990.4 1 317만8886
익명(정주) 1990.4∼1995.6 2 471만5247
이문세 1990.4 1 317만8886
서길수 1990.4 1 15만3131
김주임 1990.4 1 318만8760
한윤구 1990.4∼1992.4 3 375만4807
황민하 1990.4 1 6만1252
신희정 1990.4∼1997.4 6 158만2904
진일장학회 1990.4∼1994.4 2 53만4549
호암라이온스 1990.5∼2006.4 9 841만9262
익명(영동) 1990.5∼1996.8 3 407만7910
이종관 1990.5 1 66만1487
김이석 1990.8∼1991.9 2 228만8643
박동규 1990.11 1 21만346
한국인진단팀 1990.12 1 207만1528
변수현 1990.12 1 10만3902
박희서 1990.12 1 414만6297
김광성 1991.1∼1991.7 2 167만9720
익명(개포동) 1991.1 1 41만3217
이두환 1991.1 1 206만4991
백양회 1991.2 1 2378만3501
이전호 1991.2 1 266만1294
이보름 1991.2 1 266만1294
이수우 1991.2 1 27만1529
이윤영 1991.4 1 132만8823

오주룡 1986.12 1 319만331
전용찬 1986.12 1 319만331
박길순 1987.2 1 342만3177
남제호 1987.3∼1992.1 3 1766만75
강태성 1987.4 1 1534만5537
김혜정 1987.4 1 307만7388
이종춘 1987.5∼2002.5 16 8045만3542
성신여대 1987.6 1 34만3469
반석회 1987.9∼1998.1 14 438만9770
(18)사법연수생 1987.11 1 40만1409
김학실 1988.1 1 401만5472
엄정곤 1988.3∼2001.12 15 762만5384
한동철 1987.3 1 32만7004
이종진 1980.11 1 28만4194
은현수 1984.4 1 135만8539
이종일 1985.7 1 72만6139
익명(언론인) 1985.12∼2008.12 20 5649만6318
익명(용두동) 1987.2 1 156만6450
김복희 1988.3∼2008.3 5 6611만9917
김세훈 1988.6 1 385만8483
조기순 1988.11 1 367만5934
김상빈 1989.4 1 353만5700
강장오 1989.5 1 694만5269
김정윤 1989.5∼1991.8 2 273만8881
임칠호 1989.6 1 358만5474
최병순 1989.10 1 20만3300
최태섭 1989.10 1 3312만149
인수명 1989.11∼1995.8 13 518만5318
임동선 1989.11 1 332만7761
현제헌 1989.11 1 1153만921

박길웅 1986.8 1 32만8211
최연숙 1986.10 1 3274만5591

오광수 1974.4∼1977.12 4 1억1771만6062
오창흔 1977.3∼1984.8 7 18억8007만3406
주해호 1977.9∼1994.11 2 4609만6079
김상돈 1972.4∼1987.3 3 6059만8424
익명(馬山) 1978.3 1 422만513
김중기 1978.6∼1994.1 5 1억1597만5142
허승욱 1978.11∼1985.12 2 1468만9666
이주현 1980.11 1 4484만4121
박양실 1980.4∼1993.2 7 1억1078만2152
이경우 1983.12∼1997.12 15 6775만1029
고응철 1984.5 1 207만4657
김경란 1984.5∼1986.2 3 2282만492
이은복 1985.4 1 5245만438
이춘성 1985.12∼1986.12 2 7743만5397
기독교협의회 1985.5∼1986.4 2 1531만9206
최재성 1985.5 1 373만3898
동아일보사 1985.6∼1995.12 2 5억5000만
최혜선 1985.6∼2009.6 21 4469만326
김성식 1985.6 1 369만5884
김영창 1985.2∼2004.1 12 440만3851
권희종 1985.8 1 30억0000만
윤영곤 1985.8 1 38만1689
홍병우 1985.10 1 71만1242
카와니즈부인회 1986.1 1 34만7963
강영환 1986.2 1 34만5081
김종운 1986.3 1 68만887
김인배 1986.4 1 343만5128
용상욱 1986.5∼1995.2 12 5659만6979
이준주 1986.6 1 334만4296
장경석 1986.8 1 328만6770

오달곤 1971.3∼1987.10 11 3억3599만8166

동아꿈나무재단 출연금 현황
2009년 7월 7일까지(단위: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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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3, 4월에 열린 ‘전국농아인야구대회’는 동아꿈나무재단이 첫 회부터 후원하고 있다. 동아꿈나무재단 제공

임영희 할머니(72·서울 강서구 방화동)
는 2009년 6월 중학교 2학년이던 외손녀 한
유빈 양의 생일 선물로 동아꿈나무재단에
100만 원을 기부했다. 여느 아이처럼 옷이
나 신발을 갖고 싶었을 텐데도 손녀는 할머
니 선물에 담긴 숨은 뜻을 알았다.
“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어려운 사람

에게 그늘도 돼 주고 열매도 줄 수 있는 사
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. 남에게 베풀 줄 아
는 마음을 갖고 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.”
임 할머니는 중학교 1학년생이던 친손녀 이
유진 양의 이름으로도 100만 원의 꿈나무
기금을 심었다.

동아꿈나무재단은 1985년부터 기부금을
받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했다. 출
범 당시 3억 원이던 재단 장학기금은 올해
122억 원으로 늘었다.

기탁자 중에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자
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.

최혜선 씨는 2005년 딸 강소정 양의 이름
으로 1300만 원을 기부했다. 딸의 대학 합
격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사회봉사를 많이
하라는 뜻에서였다. 2008년에는 200만 원,
2009년에는 500만 원을 더 기부했다.

최 씨의 기부는 세대를 이어왔다. 1985년
6월 시아버지 강유원 씨가 아들 강태욱 씨
와 최 씨의 결혼기념으로 200만 원을 최 씨
이름으로 냈다. 부부는 그 마음을 이어 지금
까지 12회에 걸쳐 3700만 원을 기부했다.
최 씨는 “시아버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
록 터준 길을 나도 딸에게 이어준 것뿐”이
라고 말했다.

자녀에게 사회봉사를 몸소 가르치고자 했
던 꿈나무 기금의 역사는 오래됐다. 1999년
재일사업가 김종필 씨는 당시 동경한국학교

5학년 김신애 양과 1학년 김신 남매의 이름
으로 100만 원씩을 보냈다. 1993년에는 사
업가 노영화 씨가 대학교 1학년생이던 큰
딸 노미나 씨 기금으로 40만 원, 1998년에
는 노유나 노형진 남매 기금으로 20만 원씩
을 기부했다.

동아꿈나무재단의 기탁자는 현재 294명.
처음은 1971년에 100만 원을 보낸 실향민
오달곤 씨(1985년 작고)였다. 제주 서귀포
시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던 오 씨는 “동
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는 2020년부터
가난한 영재들을 위해 써 달라”고 했다.

이후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정권의 광
고탄압 당시 독자가 격려광고금으로 보내온

1억2000만 원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재단
출연금에 포함시켰다. 1985년에도 3억 원
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.

재단은 이 소중한 기금으로 지난해 형편
이 어려운 중고교생과 대학생 376명에게
2억70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.
교육기관 28곳에도 2억7000여만 원, 청소
년 선도사업을 위해 9100만 원, 학술연구지
원금으로 9000여만 원, 장애학생 지원사업
으로 8100만 원을 썼다.

재단이 특히 힘을 쏟는 분야는 장애학생
을 위한 사업. 신체장애학생 100명에게 장
학금 4000만 원을 주는 등 특수학교 20곳의
교과 외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

원을 투자했다. 특수교육교사 교단수기공
모사업 및 해외연수사업, 학습지도 연구 모
임 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.

올해 5회째를 맞는 전국농아인야구대회
도 재단이 첫 회부터 지원했다. 처음 5개 팀
으로 시작해 이제 전국에서 12개 팀이 조직
돼 활성화됐다.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야구
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강우석 감독이 1월
영화 ‘글러브’로 만들기도 했다.

이외에도 독지가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
독도탐방사업, 동아신춘문예 중편소설 당
선작에 동아 인산문학상을 주는 사업을 하
고 있다.

박충서 동아꿈나무재단 국장은 “앞으로
도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재단의 힘이 닿는
한 소외계층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
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최예나 기자 yena@donga.com

작년 장학금 2억7000만원 지급

장애학생 지원사업에도 역점

1985년 3억원 장학기금 ‘122억 거목’으로

“남에게 베푸는 마음 물려주자”

자녀이름으로 기부 갈수록 늘어
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노대헌 1993.2 1 17만9022
고영철 1993.2 1 35만7240

김진재 1993.1 1 54만123
김원식 1993.1 1 17만9527

이용제 1991.4∼2002.2 11 2475만1715
쌍용옥돌회 1991.5 1 891만1247
이귀모 1991.5∼1994.1 7 486만8148
김은산 1991.6 1 258만3955
함봉삼 1991.6∼1992.2 2 2942만4142
문음회 1991.7 1 76만4066
백경종 1991.7 1 25만4442
상명여대생 1991.6 1 258만1337
이상두 1991.9 1 25만54
우성영 1991.9 1 73만2609
손홍명 1991.12 1 48만6753
순덕회 1991.12∼1997.8 6 3374만193
신수민 1991.12∼2006.11 3 52만4841
문창욱 1992.3 1 236만6182
홍정식 1992.4∼1994.12 2 1195만7310
오세천 1992.5 1 22만9958
이정태 1992.7 1 22만5498
이정자 1992.7∼2008.12 6 2104만2206
익명(남) 1992.7 1 1037만6522
최상목 1992.8 1 2061만1684
최상철 1992.8 1 44만1008
신경무 1992.9 1 219만4417
익명(외무부) 1992.9∼1992.12 2 332만638
현희선 1992.10 1 2만2876
김동수 1992.11∼2006.11 5 177만6746
이춘욱 1992.11 1 42만5687
한성택 1992.12 1 21만774
금성정보통신 1992.12 1 81만6460
김정수 1993.1 1 181만6502
박희태 1993.1 1 54만123

원창희 1991.4∼1994.4 3 672만2749
김재하 1991.4∼1999.1 6 369만5115
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노미나 1993.6 1 67만2954
이상재 1993.6∼2004.12 2 1253만7652
김진성 1993.7∼1994.12 4 842만5879
김성진 1993.7∼2009.3 14 3214만6685
최호전 1993.9 1 16만2692
허남욱 1993.9 1 48만4599
원광순 1993.10∼2007.11 15 1650만2202
양송 1993.10∼1994.4 2 87만4005
오흥선 1993.12 1 156만4477
백박량 1994.2∼2006.2 3 385만107
김량옥 1994.3 1 4280만1967
강승호 1994.4 1 179만1647
전민조 1994.4 1 89만2973
최봉식 1994.4∼1995.5 9 310만4720
신영옥 1994.4∼1995.5 2 166만8020
박환철 1994.5∼1995.4 2 1316만7366
김금주 1994.6∼2001.7 2 286만2073
정광진 1994.7∼1995.5 8 328만5796
문화량서 1994.7 1 34만7422
이병희 1994.7 1 17만3395
백경복 1994.9∼1994.11 2 64만9781
신기선 1994.11∼2001.11 4 114만794
나기환 1994.12∼2009.6 138 1144만7348
홍현준 1994.12 1 326만1610
경성고교 3-8
25회졸업생일동 1995.1 1 60만3079

현부성 1995.1 1 1627만4969
정천우 1995.1 1 80만5717
허필수 1995.2 1 1982만1908
국제언어 학원생 1995.4 1 47만8534
안복술 1995.8 1 47만268

연담 1993.3∼1994.3 2 17만5828
이용곤 1993.4 1 170만7601

안윤정 1993.3 1 354만8658

한태신 1995.9 1 106만3465
임정기 1995.9 1 75만1751
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최세희 2003.10 1 30만
최영 2003.12 1 100만

김보열 2003.5 1 1000만
태용철 2003.8∼2004.8 2 761만2187

이매자 1999.5 1 101만311
박종열 1999.9 1 98만7734
대청중학교
학생회 1999.12∼2002.12 2 38만9609

김신애 1999.12 1 98만2287
김신 1999.12 1 98만2287
김차순 2000.2 1 108만274
한태수 2000.3∼2001.3 14 44만2474
익명 2000.3. 1 108만4947
양삼영 2000.3. 1 12억2491만9505
정현철 2000.4∼2005.9 67 687만5114
이영수 2000.4. 1 5417만5920
김흥국 2000.5 1 107만5939
이상철 2000.12 1 762만6457
임성수 2000.12 1 7만5369
김순옥 2000.12 1 5000만
박기윤 2000.12 1 107만1691
장길자 2000.12 1 107만2336
도무조 2001.1 1 1억1001만7646
조성린 2001.3∼2007.7 2 411만6289
한인하 2001.4 1 1003만5904
액센츄어 2001.5 1 815만7653
한국꽃꽂이협회 2001.6 1 104만4597
엄삼탁 2001.9 1 381만6821
김상우 2001.10 1 100만4398
원용복 2001.10 1 150만6591
조병례 2001.10 1 150만6591
함영훈 2001.11 1 100만4289
윤종용 2002.11 1 3000만
김성열 2002.11 1 2000만
이은아 2002.12 1 100만

이기수 1999.5∼2009.4 32 8805만9202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권오건 1999.4 1 9만5916
김지욱 1999.5 1 1006만5593

경성고교 3-6
26회 졸업생일동 1995.12 1 82만1077

동아문예학술연구회 1996.3∼2008.11 2 2081만9356
김성국 1996.4 1 12만4735
삼성사회복지단 1996.4 1 37만4181
한창선 1996.7 1 726만1906
고우석 1996.8 1 723만9466
석상득 1996.11 1 419만2411
경성고교 3-6
27회 졸업생일동 1997.1 1 69만153

이영용 1997.1 1 40만2993
대한투신(신촌) 1997.2 1 134만3313
조성현 1997.4 1 13만1699
박형방 1997.4 1 65만8493
김우일 1997.6∼2002.9 6 2150만8336
정경희 1997.7 1 127만7569
김덕만 1997.10 1 24만7770
박노현 1997.11 1 61만2509
윤광식 1997.11 1 12만2501
경성고교 3-5
28회 졸업생일동 1998.2 1 68만9486

홍성훈 1998.2 1 227만4934
노유나 1998.3 1 24만695
노형진 1998.3 1 24만695
정우성 1998.5 1 11만8233
이동빈 1998.6∼1999.2 2 42만4164
이상혁 1998.7 1 341만9502
송원희 1999.8∼2000.8 3 3284만6950
이경흥 1998.9 1 239만1461
최기호 1999.1∼2008.4 2 210만7064
김대원 1999.1 1 980만7072
한대희 1999.4∼2000.9 3 104만34
석교승 1999.4 1 969만3889

정관영 1999.5∼2002.6 38 385만618

성명 기탁연월 횟수 출연금

휴산장학회 2008.6 1 1억1011만5346
김상희 2008.7 1 31만487
익명 2008.7 1 2억2078만2681
박충규 2008.9 1 102만6100
윤상일 2008.11 1 102만6100
황중환 2008.12 1 102만2430
서병배 2009.1 1 100만3483
황의월 2009.2 1 200만6966
익명 2009.4 1 500만7613
한유빈
이유진 2009.4 1 200만

합계 122억2353만5653

김경환 2008.5 1 312만4507
안성희 2008.5 1 26만375

유재한
이영희 2006.1∼2007.8 2 1306만4517

조유전 2006.11∼2008.12 3 306만9608
이보규 2006.12 1 102만1650
김서두 2007.1∼2009.2 3 30만4423
정현모
김옥지 2007.4 1 1008만2033

김영관 2007.6 1 200만207
익명 2007.11∼2008.11 2 20만3681
고덕환 2008.2∼2009.3 2 152만8302
윤래권 2008.4 1 306만5200
최기영 2008.4 1 49만781

강우금 2006.9∼2007.5 2 1018만3753
이유현 2006.9∼2008.5 10 211만9393

김권 2006.2 1 209만7416
김정자 2006.2∼2009.6 34 96만6670
권용태 2006.2 1 209만7416
안덕주
김재각 2006.2∼2007.4 2 360만9796

김태윤 2006.3∼2009.3 4 1964만7304
김현례 2006.4 1 17만1808
문희철 2006.4 1 39만3214
이유응 2006.5 1 1048만5735
박원재 2006.8∼2008.7 2 1억1555만6491

고언최고위
과정13기 2005.1 1 328만9110

이의홍 2005.5∼2006.4 2 1200만7088
이상배 2005.6 1 109만6370
양영철 2005.6 1 106만9312
김형규 2005.6 1 106만9312
진장춘 2005.9 1 253만6408
강소정 2005.12∼2008.7 2 1587만1508
최명숙 2005.12 1 106만1021
이동수 2006.1 1 530만5108
김성환 2006.1 1 104만8708

김혜숙 2004.12 1 548만1850
유용현 2004.12∼2006.10 3 317만9212

민영인 2003.12∼2005.12 4 1037만8636

임야매각수익 2004.7.19 1 17억7700만2820
장영준 2004.7 1 32만5660
김병헌 2004.8∼2009.2 38 3975만437
한경석 2004.8. 1 217만1060
김병길 2004.9. 1 1089만5754
박영근 2004.9.∼2007.6 2 210만5082
조헌주 2004.10 1 574만2786
이상설 2004.12 1 109만6370

김대기 2004.1∼2009.6 24 2479만3510


